
지난해 제주와 다른 지방을 연결하

는 선박 입항은 늘었지만 화물량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16일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2023

년 선박 입항과 화물 물동량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내 6개 무

역항과 연안항에 입항한 선박은 1

만1515척에 이른다.

항만별로는 무역항인 제주항이

6095척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항

1937척, 연안항인 애월항 555척,

한림항 2117척, 성산포항 524척,

성산포 외항 21척, 화순항 266척

등이다.

이는 지난해 1만509척보다 9.6%

늘어난 수치로 여객선과 유람선,

기타선박이 늘었고 화물선과 유조

선은 오히려 줄었다.

이로인해 화물 물동량은 입항

1321만3475톤, 출항 933만7837톤

등 총 2255만1312톤으로 지난해

2248만3688톤보다 0.3% 증가에 그

쳤다.

가장 많이 들어온 화물은 유류로

165만824톤이며 다음은 철재 118만

4073톤, 시멘트 82만6821톤 순이다.

자갈이 전년대비 30.8%로 가장 많

이 늘었고 철재 24.2%, 시멘트 15.3

%가 증가한 반면 목재는 전년도의

15.4%, 비료는 66.1% 수준에 머물

러 대조를 보였다. 출항 물량은 감

귤 채소가 36만8442톤으로 가장 많

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주항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물동량 중 전년대비 제주항의

비중은 98.9%로 그나마 1.1%정도

가 감소했다. 애월항이 115만4205

톤으로 전년대비 19.4%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성산포항도 13.3%

늘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2024년 1월 17일 수요일6 경 제

제주지역 가축시장이 개장해 올해

첫 한우 경매가 이뤄졌다.

16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서귀포

시축협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남원

읍 수망리에 있는 가축시장에서 이

뤄진 올해 첫 경매에서 출품된 한

우 송아지 70마리 중 66마리(암송

아지 21마리, 수송아리 45마리)가

거래됐다.

이날 거래된 송아지(생후 8~9개

월령) 평균 가격은 370만원으로,

전월(307만원)보다 63만원 높았다.

최고가는 수송아지(생후 10개월

령) 498만원을 기록했다.

앞서 제주축협도 지난 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가축시장에서

첫 경매를 진행, 출품된 한우 송아

지 105마리 중 103마리(암송아지 9

마리, 수송아지 93마리, 프리마틴 1

마리)가 거래됐다. 최고가는 수송아

지(생후 7~9개월령) 538만원이었다.

축협 관계자는 제주는 1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전국 확산으

로 축산업계에도 영향을 줬다 며

올해 첫 가축시장 거래에서 대부

분의 송아지가 낙찰됐고 가격도 전

년 대비 상승해 올해 한우거래 시

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고 전

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도내 농가 물류비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제주 농산물 내륙거점물류센터 운

영이 확대되면서 도내 농가의 차별

없는 물류 기본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

부 국비사업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농산물을 도외에 출하할 때

해상 운송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

에 물류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순수 지방비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국비

를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통합물류 시행 이전에는 제주 농

산물이 육지부 도매시장 경매 후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

조이기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으로

농산물 출하가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상존했다. 하지만 통

합물류를 통해 산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고 전국 분산 출하를 유도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제주농산물 통합물류 이용

률을 높이기 위해 국비를 지난해 9

억5000만원 대비 95% 증가한 18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3개 거점물류센터

((주)도담물류(경기 용인), (주)농

협물류(경북 칠곡), (주)제이비엘

(전남 영암)) 이용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

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농산

물이며, 농산물 판매(경락)가격 정

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행정에서

사전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 수취

가격을 높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

아가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 생산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

하는 등 최적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

이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 총사업비 19

억원 규모로 3개 내륙거점물류센터

를 선정하고, 내륙거점물류센터에

서 소비지까지 가는 운송비의 90%

를 지원했다. 총 사업물량은 1만

5000t에 달해 전년 6000t 대비 물량

이 150% 증가했다.

아울러 통합물류를 이용해 제주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는

2022년 320여개에서 지난해 630여

개로 약 96.9% 늘어나 새로운 소비

처 발굴로 다양한 판로 개척 및 분

산 출하의 효과를 거뒀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 농가의 물류

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년

대비 국비를 95% 추가 확보해 추진

중 이라며 최근 월동채소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기대한

다 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6일
코스피지수 2497.59

-28.40
▼ 코스닥지수 854.83

-4.88
▼ 유가(WTI, 달러) 72.68

+0.66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55.81 1309.19 1EUR 1481.19 1423.39

100 926.39 894.53 1CNY 194.25 175.75

만선을 꿈꾸며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안가에서 관광객들이 배낚시 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지난 15일 올해 처음 개장한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 서귀포시축협 제공

제주삼다수가 2024 국제식음료품

평회 에서 국내 최초로 다이아몬

드 테이스트 어워드 를 수상하며

우수한 물맛을 입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가

국제식음료품평회에서 최고 등급

인 3스타를 7년 연속 획득, 7년 연

속 3스타를 획득한 제품에게만 수

여되는 다이아몬드 테이스트 어워

드 를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식음료품평원(ITI, Inter-

national Taste Institute)은 권위

있는 글로벌 식음료 미각 평가 기

관으로 매년 미각 전문가들이 엄격

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2018년 국내 먹는

샘물 업계 최초 3스타 수상했으며

올해로 7년 연속 국제 미각 전문가

들에게 우수한 물맛을 인정받았

다. 7년 연속 국제 우수 미각상 수

상은 국내에서 제주삼다수가 유일

하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